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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들의 결혼기피태도와 결혼의지에 관한 연구 

어 성 연(중앙대 부교수)․김 지 언(중앙대 박사과정)

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기피태도와 결혼의지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

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실시되었다. 2012년 6월에서 11월까지 대학생들(n=796)이 설문조사에 

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.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, 백분율, 평균, 표준편차, 

t-test 검증이 시도되었고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

본 연구의 결과, 남자의 혼인적령기를 여성의 나이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남학생과 비

교해서 여학생집단이 남녀 모두의 혼인적령기를 높게 보고 있다. 결혼기피와 결혼의지는 남녀

학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. 결혼기피태도는 여학생집단이 높았고 반면 결혼의지는 남

학생집단이 높았다. 자녀의 필요성 인식은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응답

하고 있었다. 

본 연구에 사용된 결혼기피 관련 변인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. 특히 자녀의 필요성 인

식은 남녀학생 모두에게서 결혼기피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. 자녀가 불필요하

다고 인식할수록 결혼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여기는 성향이 높았다. 여학생 집단의 

경우, 혼인적령기를 높게 잡을수록 그리고 저출산문제를 교육해야하는 시점을 어린시절로 잡

을수록 혼인기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남녀를 함께 분석한 결과에서는 여성

의 혼인적령기, 자녀인식, 이상적인 자녀수, 저출산문제교육시점, 육아기 여성을 위한 제도의 

필요성의 인식수준, 그리고 결혼기피태도는 유의하게 참가대상자들의 결혼의지를 예측하고 있

었다. 남성들의 모델의 경우, 여성의 혼인적령기를 낮게 잡을수록, 이상적인 자녀수를 많이 생

각할수록, 결혼에 대한 기피태도가 낮을수록 결혼의지가 상승하고 있었다. 여성들의 모델의 

경우 남학생들의 모델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, 여성의 혼인적령기를 낮게 잡을수록, 자

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수록, 저학년부터 저출산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수록, 

결혼기피태도가 낮을수록 결혼의지가 증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.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

로 우리사회의 결혼기피와 만혼에 대해 성별차를 고려하여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제안

들과 정책적 시사점들이 논의되었다.


